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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회 식량안보세미나, ‘한국식품

산업의 세계 비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ZOOM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하다, 다시 대면으로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해, 2022년도 재단의 연구과제는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화와 

지구촌 식량 및 영양안보를 위한 기여입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는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식품의 역사를 통해 한국식

품의 현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식품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19년부터 넷플릭스 등의 OTT서비스나 유튜브 등과 같은 

매체로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에서 한식이 노출되었고, 그만큼 K-foo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기생충 영화 속 짜파구리와 오징어게임에서 라면땅, SNS 

불닭볶음면 챌린지 등 다양한 경로로 인해 라면수출은 2019년 대비 2021년 약 45% 

상승하여 6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를 통해 PPL을 했던 

치킨 브랜드 BBQ는 2021년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에 ‘미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한 

외식 브랜드 25위’중 5위로 소개되었고, 일본에서는 2021년 전년비 매출이 73% 성장

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식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세계시장에서 호감을 받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그 내용과 질적 우위는 

물론이려니와 세계인의 식량영양문제에 대한 선진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한류 컨텐츠 등을 통해 한식이 세계화됨에 따라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식물성 대체육 

바람이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불고기 등 3D 프린팅의 대체육을 포함한 한식 적용은 

커지고 있는 세계 비건시장에서 한식을 알리는 데에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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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할 수 있는 

방법과 북한 식량사정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여러 다른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1969년 당시 돈으로 8백억 원에 가까운 지원을 국제사회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처음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약 750톤의 해외원조용 

쌀을 내보냈습니다. 원조를 받아오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2018년부터는 식량원조협약인 FAC 가입 후 1년에 쌀 5만 톤을 약 6개 식량위기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량위기국에 원조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은 향후 남북협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기후위기나 자원소비, 환경오염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소비 인식 변화가 서양의 낭비적 육식문화에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곡류/채식 발효문화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음식문화에 뿌리를 둔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 음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주제발표와 토론 패널로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로 한류를 통해 K컨텐츠의 바람을 타고 있는 지금 시점

에서 한국 식품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한국의 식품산업이 세계인의 음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철호 교수님과 그리고 식품 관련학회를 대표해 

참석하신 토론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협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2년 6월 23일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박 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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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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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명철입니다.

2022년 제28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명예 이사장님과 박현진 이사장님 이하 모든 관계자 여러분

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식품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물류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사상최초로 수출액 100억불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실적호조는 우리 식품업계가 건강중시, 간편소비 등 새로운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K-food 수출확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 식품산업의 현위치와 

장단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음식역사를 통한 한국식품의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한국 식품 및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망’ 등을 살펴보는 오늘 세미나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8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세계시장에서 

K-food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23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김 명 철





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손 홍 석





손 홍 석

학력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식품바이오 전공 박사

경력 

前)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연구교수

前) 동신대학교 한의예과 교수

現)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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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역사를 통해 본 한국식품의 비교우위

□ 한국식품의 뿌리

  ⚫한반도의 식품 문화는 약 70만년 전 구석기시대의 구이문화를 시작으로 형성되었으며, 

해 안가 중심의 정착생활 및 토기가 개발된 신석기시대부터는 끓임, 찌개, 발효 등 

다양한 식 품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한반도 인류의 식생활에서 큰 전환점이 된 토기는 물과 식재료를 조합한 요리(끓임), 

식재료 저장, 식염 제조, 누룩 및 양조 제조의 도구 등 다양한 역할을 통해 식품 

문화를 발전시킴

  ⚫토기와 해수를 이용한 식염의 발견 및 제조는 식품의 장기저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장기 저장 중 미생물(초산·젖산) 발효를 통해 안전성 및 기능성을 증가시킴

  ⚫한반도의 콩 문화는 출토된 유적을 근거로 청동기시대부터 재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추정 할 수 있으며, 고문서들을 통해 선조들이 장(醬)과 시(豉) 등 다양한 콩 발효식품을 

제조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됨

  ⚫한반도의 식생활은 동의학적 영양  이론(음양과 오행)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음식물의 음과 양의 성질, 그리고 오미를 조화롭게 배합하여 섭취함

□ 한식 세계화 사례

  ⚫우리나라 식품의 산업화를 통해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 8가지 상품(햇반, 김치, 

신라면,  포장두부, 막걸리, 소스류, 구이김, 냉동만두)에 대한 제품 특징 및 시장

분석으로 한식 의 세계화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

  ⚫각  8가지 상품의 국내  시장점유도가 높은 기업이 해외  시장  점유  및  매출액을 

선도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음

  ⚫신라면, 소스(장)류를 제외한 제품은 국가(현지) 소비자 식문화를 반영하여 주력

상품을 다 양화하여 현지화하는 전략을 통해 세계화에 성공하였으나, 신라면의 경우 

고유의 맛 그대 로 수출하는 전략을 택하였고 현재 해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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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제품 개발은 물론 홍보뿐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한국식품 및 한국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음

□ 한식의 우수성과 경쟁력

  ⚫한식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에너지 구성 비율이 65%:15%:20%로 권장비율에 

가깝고, 다양한 반찬(채소류/생선류 등)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이 높아 세계 식품소비의 트랜드에 부합함

  ⚫파, 마늘, 생강 등과 같은 약용재료의 섭취 등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공복혈당/

콜레스테롤/고혈압  등 건강기능성에 효능이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어떤 식품, 어떤 

영양소가 건강에 유익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영양학적 연구가 필요함

  ⚫구이, 찜, 데치기 등의 담백한 조리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다른 음식(양식,

중식)에 비해 낮아 k-다이어트로 브랜드화의 가능성이 있음

  ⚫된장, 고추장, 김치, 막걸리와 같은 다양한 전통 발효식품을 통해 살아있는 유익균을 

섭취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발효식품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한식 발효식품의 세계화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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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  김 정 년





김 정 년

학력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석사

건국대학교 농화학과 박사

MIT biological engineering Post-doc

경력 

前) 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원

前) 식약처 축산물위생심의위원

現)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장

現) 보건복지부 항생제내성포럼위원

現)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위원

現) 식약처 정책연구심의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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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전망

글로벌 코로나-19 장기화와 물류위기 속에서도 우리 농식품 산업은 2021년 역대 최초로 

수출액 100억 불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K-food 열풍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수출증대를 위한 기회요인과 위기/제약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리 농식품은 ’12년 수출액 80억불을 돌파한지 불과 10년만인 ’21년에 113억불  수출을 

달성하여 약 41%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과거 일본에 집중되었던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중국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 3대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였으며,  對ASEAN 

수출이 급속히 확대되어 최대 수출권역으로 부상하였다. 수출품목도 다양해져 라면, 음료, 

김치, 장류 등 14개 품목이 연간 1억불 이상 수출되고 있다. 또한, 우리 식품기업들의 

현지화 노력에 따라, 중국, 일본, 동남아부터 미주, 유럽, 대양주까지 전 세계 15개국에서 

해외 생산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농식품 수출증진을 위한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이다. 코로나-19의 따른 이동통제와 비대면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 온라인마켓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소비자들은 편의성과 건강지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식품기업은 내수시장에서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e커머스 활용능력이 우수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품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은 발효식품 식물성식품 건강지향식품이 다양함에 따라, 이러한 

글로벌트렌드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둘째, ‘한류열풍 확산에 따른 국가브랜드 강화’이다. BTS 등 K-POP과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K-컨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음반, 영상물 수출액이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K-컬쳐 인기로 인해 해외 소비자들의 K-food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셋째, ‘메가 FTA체결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EU 등 

58개국과 FTA를 이미 체결하고 있으며, 거대 신규경제권을 형성하는 메가 FTA체결에도 

적극적이다. 세계최대 메가FTA인 RCEP이 올해 2월 발효되었으며, CPTPP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 농식품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21년 4분기 기준 55.8%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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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75.7%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TA를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반면,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기 및 제약요인도 존재한다.

먼저, ‘세계 각국의 SPS 및 TBT 등 무역장벽의 확대’이다. SPS와 TBT는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까다롭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기술표준원과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으로 전체 TBT 중 농식의약품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SPS 통보건수 중 식품안전분야 관련 비중은 무려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해외 주요국 통관 부적합 증가’이다. ’18년~’20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5개국의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사례 총 835건이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가공식품 관련이었으며, 

주요 부적합 원인으로는 표시기준, 식품첨가물 미생물 기준 위반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요 비관세장벽 미해결 지속’이다. 세계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해소되지 못하고 

장기화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신규 수출판로 개척 및 수출품목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육류 및 육류함유 제품의 경우 EU로의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도 가금육 외 타 육류(함유제품 포함) 수출이 

불가한 실정이다. 인 홍삼의 경우에도 CODEX에서 식품으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국가에서 의약품 및 보건식품으로 분류되어 인허가 취득에 애로가 지속

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에도 일부 국가에서 과도한 위생기준 및 수입규격을 

적용하여 통관거부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K-food 수출 증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출 확대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각 기업은 급속히 확대되는 온라인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크로스보더(전자상거래 수출)를 

신규 수출동력으로 발판 삼고, 한류와 접목시킨 적극적인 온 오프라인 마케팅, 편의성

건강지향 등 글로벌 트렌드 흐름에 맞춘 수출품목 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관세혜택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제외국의 신규 비관세장벽에 대해 수출기업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히 확보 공유하여야 하며, 특히 신규 수출판로 개척에 제약이 되는 장기 

미해결 비관세장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부장  윤 은 옥





윤 은 옥

학력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 박사(수료)

경력 

前) 한국외식정보(주) 월간식당 취재부 차장 

現)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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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현황과 과제

국내 외식산업은 2019년 기준 매출액 144조원, 사업체수 73만여개, 종사자수 219만 

여명으로 외형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외식산업의 선진화 평가 지수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 

산업 역시 2021년 기준 4973개로 최근 8년간 연평균 8.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외식산업의 성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국내 외식산업의 해외진출로 2019년 기준 

39개국에 135개 브랜드, 3409개 점포가 진출(aT외식기업해외진출실태조사)해 있으며, 

국내 진출 뿐 아니라 현지에서 오픈한 한식당을 종합해 보면 2020년 4만여개로 추정

(한식진흥원)됨. aT 조사 기준 해외진출 외식기업 현황을 보면 브랜드 수와 점포수 기준 

모두 중국, 미국, 베트남 등에 주로 진출해 있으며, 최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등의 

진출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주요 진출국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음. 업종

별로 보면 과거 한식 중심에서 기업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고, 

SNS 등을 통해 한식 및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공유가 활발해 지면서 한국형 서양식과 

디저트 업종의 진출도 활발해 지고 있음.

이러한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은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됐으며, 이후 국내 외식

산업의 성장 및 선진화, 치열해지는 국내 시장을 벗어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과 함께 

한식 세계화 선포식 및 해외진출 외식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육성 정책, 그리고 

드라마, 팝, 음식 등 K-culture 등으로 인해 진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형태도 현지의 산업현황 및 트레드, 대한민국의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 한류의 지속성 및 다양성, SNS 등 정보공유 속도 및 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업종 및 업태, 메뉴 뿐 아니라 운영방식, 컨셉, 진출 국가, 마케팅 전략 등에 있어 

변화를 보이고 있음.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한류라 할 수 있는데, 11개 

분야의 한국문화 콘텐츠 브랜드 파워 지수를 보면 음식이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미쉘린 가이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등에 선정되는 한식당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한식당을 경험해 본 외국인들의 비율도 지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현지의 외식산업 현황 및 트렌드,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역시 한국 외식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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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현황 및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 외식산업의 경쟁력 구축 및 안정

화에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함.

한편 aT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해외진출의 외식기업 수 및 점포수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점포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음. 특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7.6개의 기업이 철수하는 등 진출 못지 

않게 철수기업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외식기업의 철수 및 영업부진

에는 진출 국가에 대한 불충분한 사전 조사, 국가별 맞춤형 전략 부재, 현지화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 aT 조사에 따르면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 중 절반 가까이가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도 

67%에 이름. 이 외에 인력관리, 법 및 제도, 현지문화, 코로나-19 등 해외진출 외식기업

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산재해 있음.

국내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은 외식기업 뿐 아니라 외식산업,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효과를 보이고 있음. 외식기업 측면에서는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익구조 개선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효과가 있으며,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의 성장과 선진화 도모, 그리고 국가 측면에서는 식재료 및 기기/기물 등의 수출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한국 외식브랜드 경험을 통한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은 3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 변화와 함께 국내 외식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선진화, 해외 시장 

현황 및 니즈의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 전략 역시 과거의 전략이 

아닌, 변화를 감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이에 따라 외식기업들은 해외진출을 계획함에 있어 해외진출의 목적이 무엇인지, 현지

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브랜드만의 포지셔닝과 경쟁력은 무엇인지와 함께 

해외 진출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조사, 계획 수립이 필요함.

특히 해외 시장은 현지 브랜드 뿐 아니라 각국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들의 진출이 계속

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빠른 트렌드 변화, 외식 소비자들의 니즈 다양화, 그리고 

국내와는 또 다른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 수립 

보다는 관점을 바꿔 ‘우리 브랜드가 해외에서 실패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

하고, 실패 요인을 없앨 수 있는 전략 수립을 통해 리스크를 감소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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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E&S 컨설팅 대표  이 효 정





이 효 정

학력

건국대학교 원예과학과

서울대학교 원예학과 석사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이학박사)

경력 

前) 한국국제협력단 경제개발실 과장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現) E&S 컨설팅 대표 (ODA 정책연구, 프로젝트 기획, 평가 전문)

現)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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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식량영양안보

(p.4)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불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p.5) COVID-19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곡물가는 치솟고 있으며, 

17개의 SDG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식량영양안보와 

관련한 SDG 2번 목표는 보건 분야(SDG 4)와 더불어 가장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음.

(p.6) 식량불안정 지표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대륙별로 살펴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음.

(p. 7~11) SDG는 목표별 세부목표, 측정 지표로 구성되며, SDG 2번의 목표와 지표는 

다음과 같음. COVID-19 이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대륙별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됨.

(p. 12~3) 기후변화는 특히 농업부문에 크게 영향을 주는 상황이며, 식량시스템 전반에 

걸쳐 SDG는 많은 연관성이 있어, 단순히 SDG 2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표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임.

농업부문의 국제개발협력

(p. 14~21)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이며, 특히 냉전시대 이후 개발도상국을 식민 지배했던 서구 

열강들의 보상 측면에서 나아가, 글로벌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의 관계 속에 추진되어야 하는 분야임.

(p. 22~26)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소위 ‘선진공여국’으로써 활동해오고 있으며, GNI 대비 DAC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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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22년 4조 42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7개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농업부문은 7~10%의 예산을 차지

하고 있음.

(p. 27~31) 기존 ODA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식품가치사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함.

개발도상국 식량영양안보 증진을 위한 농식품분야 협력방안

민간부문(특히 농식품기업)과의 협력은 식품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공급망의 위험관리, 

인권, 환경, 젠더 등과 같이 개발협력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

국내외에서 ESG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것도 개발협력분야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 수행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추진해야함.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무상원조, 기획재정부 중심의 유상원조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성해야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파트너간의대화 채널 마련, 실질적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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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사정과 남북협력의 현재와 미래

GS&J 인스티튜트 박사  권 태 진





권 태 진

학력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경제학 석사

워싱턴주립대학교 농경제학과 농경제학 박사

경력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現)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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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 사정과 남북협력의 현재와 미래(요약문)

북한의 농업 부문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75~80%밖에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농업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면서 관심과 투자를 집중한다고 하면서도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북한은 1990년대 중후반 극심한 식량 부족을 겪으면서 대규모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후 농업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여 부분적

으로 성과를 이루기는 하였으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김정일 정권의 대표적인 농업 

정책으로는 이모작 확대, 감자 농사 확대, 초식가축 사육 확대, 대규모 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시장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은 협동농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분조관리제의 개편과 함께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였으나 물적 기반이 미약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아들인 김정은에게 경제 침체와 식량 부족을 유산으로 물려

주었다.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한 고물가와 사회적 신뢰 부족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김정은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으로 정권을 출범시켜 초기 5년은 농업 부문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시장의 확대를 수용하면서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려는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속된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써 김정은의 개혁과 개방 시도가 실패하면서 경제 

침체와 함께 농업 부문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점차 강화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부족한 식량의 수입이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마저 급감하여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중 교역이 단절되다시피 

하면서 식량의 부족과 함께 주요 식품 가격의 급등은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이 주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한 채 자력갱생이라는 틀에 갇혀 정권 유지를 국가 운영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북한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제1의 목표로 삼아 남북협력 및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식량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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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고려대학교 농화학과(농학사)

덴마크 왕립수의농과대학 대학원 식품저장학교실(농학박사)

경 력

前) 미국 M.I.T.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원

前)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前) 고려대학교 부설 식품가공핵심기술연구센터 소장

前)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前)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회장

前)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장, 한국미생물학회연합 회장

前) 한국식품과학회장, 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 초대회장

前)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 회장

前) Codex 제15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의장

前)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민간위원협의회 의장

前)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前) 한국인정원 식품안전미래포럼 위원장

前) UN식량농업기구(FAO) 고문관(Consultant)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現) 국제식품과학기술한림원(IAFoST) 회원

現) 미국 식품공학회(IFT) Fellow

現)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現)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교수

종합토론 좌장





토 /론 /문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신 동 화





신 동 화

학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식품공학과 공학박사

경력 

前) (사)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前)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前) (사)한국식품과학회 회장 

現) (사)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現) (사)한국장류기술연구회 회장

現) 신동화식품연구소 소장

現) 식품안전Committee위원장(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現)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종신회원

現) 전북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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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식품산업은 세계 모든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으로서 

인류 출현과 함께 해온 필수분야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분야의 급격한 발전은 

식품원료를 생산하는 농업과 이를 가공, 처리, 유통하는 분야가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

되면서 식품산업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식품산업은 

가공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책임의 한계를 넘어 이들 제품을 비축하고 유통함으로서 

급변하는 국가 식량안보에도 크게 기여하는 영역으로까지 역할이 확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가공식품의 보급률이 선진국 수준인 7~80% 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들 식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영양공급 상황도 고려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식량부족 사태는 전쟁과 기후변화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산업이 담당해야 할 역할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113조원에 이르며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13억불로 마의 100억불을 넘어서고 있으며 식품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산업은 

전체 매출액이 144.4조원으로, 직접 식품과 관련되는 규모는 25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유통업 분야인 소 도매업의 매출 총합은 264조원으로 이들을 합하면 500조원이 넘는 

규모의 거대 산업군이 형성되고 있다. 식품산업은 특히 소득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산된 원물을 적절히 활용하여 가치를 높이면서 장기저장 및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상생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식품산업은 소비 대상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포화되고 있는 국내 수요를 넘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절박한 처지에 있다. 마침 K-culture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K-Food도 붐을 일으키고 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개발과 판로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업계에 필요한 국가별 수출정보 수집, 제공, 품목확대방안을 마련하고 관세장벽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을 활성화해야한다. 연구개발의 산실인 대학과 함께 국가 연구기관도 

기술차별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려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 길 확대를 위한 

여건 확충에도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외식산업은 상품뿐만 아니라 고유한 우리 

식문화를 알려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또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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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을 위한 대비 또한 소홀히 다룰 일이 아니다. 식품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은 

우리 정부와 식품산업계가 책임을 공유해야 할 분야이다. 언제가 되려는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닥칠 위기에 대비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의 준비 또한 

중요사항이다.

식량 안보는 국방에 버금가는 국가적 책무이나 공기나 물과 같이 우리 주위에 항상 

충분하다는 착각으로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만 일시적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식량문제는 장기적으로 상시 대비하며 어려움을 예방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 식량비축의 개념을 곡물로 한정지우기 보다 가공된 제품까지로 그 영역을 넓혀야 

종합적인 국가 식량안보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토 /론 /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박 용 호





박 용 호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 약리학 석사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대학원 수의 미생물학 박사

경력 

前) (사)대한수의학회 이사장

前)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 원장

前)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 회장

現) UN/FAO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

現) 국가수의자문회의(NVAC) 의장

現) 미국 미시시피주립대학 겸임교수

現)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겸임교수

現)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입증위원회 위원

現)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명예교수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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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안전･안심 그리고 
글로벌 체계화가 절실합니다!

최근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경험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식량안보, 

식품안전 그리고 국민 안심 시스템 구축으로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를 통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글로벌한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식품안전문화'와 ’

식량안보의식‘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식품안전 시스템 관리체계'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생산 농장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식품시스템 체인 별 직

간접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체인에서 요구되는 식품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상호 소통하고 공유함으로써 종합적인 정보 및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식품 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 안전과 관리를 담당한 식약처는 물론 수출입전담

기구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 등이 함께 불확실한 미래 식량확보와 식품안전을 

위한 국민안심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야만 합니다.

통합 식품관리 및 식량안보 시스템 프레임 접근방식은 다차원적인 사회 생태학적 요소를 

결합하여 식량, 식품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태학적 차원의 통합적인 이해를 요구

합니다. 이는 기업, 정부, 학계, 그리고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바라보는 

식품생산 및 소비자 안전 측면의 솔루션을 뛰어넘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및 음식물 

폐기에 이르기까지 환경, 재활, 건강, 웰빙, 초고령사회 대비는 물론 노동자 보호, 식량 

원료 확보 등의 다각적인 활로 확보와 같은 현 글로벌 식량 체계에서 제기되는 담론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데믹 코로나와 같은 범세계적인 감염병의 출현으로 식량 안보와 식품 안전을 

위한 시각은 더욱 다양하여 되어 단순한 식품안전과 식량확보를 넘어서는 글로벌 헬스 

차원의 국민 안전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담관리기구가 요구됩니다. 국제적

으로는 WHO(세계보건기구)의 역할을 넘어선 안보차원의 국제기구인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의 등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즉, 감염병, 식량, 건강 등을 

글로벌 안보 차원으로 승격시켜 UN 이 정한 SDA(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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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부합하는 미래 비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글로벌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을 통한 

현장에서의 적용과 보다 효율적인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식량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한국 식품의 안전과 

선진화된 식품안전 및 식량 안보적 기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토 /론 /문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이사  원 혜 영





원 혜 영

학력

경기대학교 외식조리관리 관광학 박사

경력 

前) 한국외식정보(주) 컨설팅사업본부 책임연구원

現) (사)한국외식산업경영연구원 총괄이사

現) 경기대학교 외식조리관리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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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의견

국내 외식산업의 연평균 성장세, 그리고 산업의 선진화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수나 해외 진출 브랜드 수를 볼 때 국내 외식산업도 어느 정도 선진화 반열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식진흥원이 조사한 해외 한식당 수 4만여개, aT 조사를 기준으로 한 해외 진출 

외식 기업수 123개, 해당 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수 135개와 점포수 3,409개라는 데이터

만으로 보면 아직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글로벌 외식기업/브랜드와 비교 시 ‘양적 

글로벌화’가 더딘 편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외식 브랜드인 맥도날드는 40,031개(21년 기준), 스타벅스 

34,317개(22년 1월 기준), 피자헛 18,381개(21년 기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981개(21년 

기준), 쉐이크쉑버거 377개(22년 2월 기준)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화를 리딩해야 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형 외식브랜드가 많지 않다는 것도 

한계점이다. 1990년대 초를 기점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히 진행했던 기업형 외식업체들

(진로의 진로주가, 두산의 수복성, 놀부의 놀부명가, 광주요의 화요, CJ의 비비고 등)은 

현재 대부분 철수한 상황이며, 한국 외식기업들의 대표 진출국 중 하나인 중국의 주요 

쇼핑몰에는 한국기업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대신 중국기업들이 운영하는 한식 브랜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국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한국 

외식브랜드들이 눈여겨보는 진출 희망국들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일본의 외식 브랜드들은 주요 몰이나 백화점의 F&B MD 구성 시 우선 입점 대상자로 

인지되고 있으며, 실제 일본 브랜드의 입점 비중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외식산업, 외식기업 및 브랜드의 해외 진출은 비단 해당 기업과 브랜드만의 이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효익을 볼 수 있다. 특히 K-Culture를 중심으로 한 한류가 

일시적 붐이 아닌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 지속되면서 K-Culture의 한 분야인 K-Food(음식

문화, 음식, 브랜드 등) 역시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면서 국가 이미지 제고, 음식관광 활성화, 

식재료 및 기기·기물의 수출 등의 효익을 보이고 있는 등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 문화, 특히 외식산업·외식문화 만큼 효과적인 사업은 없을 것이다. 빅맥지수까지 

만들어 낸 맥도날드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황금아치만 봐도 맥도날드라는 것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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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맥도날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 나라의 외식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선진화 

여부가 판단될 정도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진출 역시 단순히 해외 진출에만 포커스를 

두지 말고 글로벌 외식 브랜드, 글로벌 외식기업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이에 따른 전략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도 ‘한식 세계화’가 아닌 ‘한국 외식산업의 세계화’로 

범위를 확대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사용재료, 조리방법 등에 있어 ‘정통 

한식, 한식 조리법’으로 ‘한식의 범위’를 한정하기 보다는 변화하는 글로벌 외식시장 및 

트렌드에 맞춰 현지화한 컨셉과 형태로 운영하되 근간에 한식·한식문화에 대한 아이덴

티티를 담고 있는 한식당 등으로 지원의 대상 역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 외식산업의 해외 진출’이라는 개념에서의 산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한식산업에 대한 정의와 이에 따른 분류 

체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등 업종(메뉴) 중심의 

분류체계가 아닌 서비스 형태(ex: full-service, semi-full service, self-service, etc), 객단가(ex: 

fine-dining, polished-casual dining, casual dining, fast casual, fadt-food) 등을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를 통해 특정 업종의 개념이 아닌 ‘한국 외식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외식기업 차원에서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이들 외식기업들의 현지 

진출에 필요한 비즈니스정보와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등 다양한 환경적 변수가 지속되고 있지만 어찌보면 지금이 한식의 해외진출, 

한국 외식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호기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격상되어 있으며, K-컬쳐, K-한류문화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한국 

외식산업 역시 이러한 흐름을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호기에 ‘한국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각 나라의 외식산업 현황 및 

소비 주체의 변화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들에게 소구될 수 있는 한식과 한국 외식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해외진출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소구될 수 있는 표준, 즉 글로벌 브랜드의 핵심인 컨셉·운영전략의 표준화’가 무엇인지 

찾고, 이러한 표준을 바탕으로 국가별·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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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센터장  채 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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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 석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 박사

Cornell University Medical School 의과대학 Post-Doc

경력 

前) 전북대학교 의학대학 교수

前) 미국 메릴랜드주 한국무역통상부 자문위원

前) (재)임상시험산업본부 감사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現) 전북대학교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센터장

現) 대한라이프스타일의학회 회장

現)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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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의 건강 가치

한류문화가 천시를 만난 듯 영화, 드라마, 음악에서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다. K-푸드

는 어떠한가? 한국인은 먹는 것을 중요시하여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놀려도 먹고, 골

도 먹는다고 표현한다. 한민족은 공자의 사상인 덕(德): 十까지 行하는데 四방에 一(하나)

같이 心(마음)씀 의 정신사상을 먹는 떡으로 만들어 이웃과 나누어 먹을 정도로 먹거

리에 마음을 담았다.

동쪽으로 계속된 인류이동은 만 이천 년 전까지 지속되었던 빙하기로 북쪽으로는 얼음

으로 동쪽으로는 바다로 막혀 석회동굴이 많은 한반도에 머물렀고, 빙하기가 풀렸을 때 

한반도 근처의 쌀과 콩, 들깨를 농사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콩과 불, 소금을 이용한 

장류를 발달시키고 산과 들에 있는 허브를 장을 이용하여 나물로 만들어 먹을 줄 알았

다. 밥, 국, 장, 김치에 나물 등 반찬을 같이 먹는 K-푸드는 지중해식과 비교해도 영양학

적으로 더 우수하나 흰밥과 김치를 주로 섭취하는 전통식군이 대사성증후군이 높다는 

보고 등이 있었으나 이를 반론할 수 있는 과학적 임상시험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 

된장, 고추장, 청국장을 이중 맹검, 플라세보대조군을 통한 12주 임상시험결과 된장은 내

장비만, 청국장은 근육량, 고추장은 혈중중성지방을 개선하였다. 한식 식사유형지에 들

어갈 7가지 항목: 밥류, 국류, 김치류, 장류, 생채/숙채류, 마른반찬/젓갈 7항목과 7항목의 

일일섭취도를 점수화하여 80점 만점에 잡곡밥을 20점 가산 총100점으로 하는 한식식사

유형지수를 만들어 정조시대의 검박한 3첩 반상차림을 기본으로 구성하여 고혈압 당뇨

약을 복용하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12주 무작위 대조군 한식임상시험을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현미채식으로 고혈압, 당뇨환자를 치료하고 약을 끊었다고 메스컴에 소개된 대

구의료원을 후향적으로 연구했던바 160명 환자에서 평균 3.5개의 약을 복용하였으나 입

원 7일에 50%에서 14일에 80% 환자가 약물복용을 중지하였으나 혈압은 입원시보다 유

의하게 감소하였고,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41명의 당뇨,고혈압약 복용환자를 

두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후 한군은 한식을, 다른 한군은 당뇨학회 추천식으로 12주 임상

시험하였다. 한식군이 1일 340 Kcal, 소금 4.3g을 더 섭취하였으나 당뇨식군에 비해 유의

하게 체지방량, 체중, 당화혈색소, 간효소GGT, 혈압, 심박수가 감소하였다. 한식 식이유

형 섭취와 건강지표 관련성을 본결과 나물5, 간장5, 된장3개 지표가 좋아졌고 주요 식품

군섭취와 건강지표를 비교한 결과 견과류5, 섬유소5, 해조류3, 채소가 3개 지표를 좋게 

하였다. 한식 3첩 반상은 비빔밥 한그릇과 비슷한 영양학적 가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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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식군보다 340Kcal , 소금4.3g더 먹은 한식군에서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감소, 혈압

과 분당맥박수 감소, 혈중지질 개선, 체중 감소, GGT 감소 시켰고, 나물류, 콩발효식품

(간장, 된장)을 많이 먹을수록 당뇨, 고지혈지표 HbA1c, TG,TC, Apo E, Apo B가 좋아지

게 하였다. 간효소 GGT는 잔류성오염물질시(POPs) 증가시 증가하는데 감소됨은 해독작

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대로 된 한식은 고혈압, 당뇨를 예방 관리할 수 있고, 비

만과 지방감소에도 도움이 됨을 보여줘 K-푸드도 한류열풍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54



토 /론 /문

Pulmuone Foods USA 박사  한 정 훈





한 정 훈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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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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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PepsiCo Inc., Global R&D (R&D Principal Engineer)

前) Pulmuone Foods USA (R&D Division Manager)

現) Pulmuone Foods USA (Senior Director)

現) Journal of Food Science (Scientific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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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에서 한국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의 전망과 과제

우리는 현재 인류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SARS-CoV-2 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지나고 있다. 

2019년에 발병이 시작된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전세계의 인구가 질병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2022년 현재까지 고통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적으로 농산물과 식량에 위협을 주는 악재가 되어 COVID-19과 함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본 토론은 COVID-19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의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여 한국 식품산업과 한국 외식

산업의 미국 내 사업의 전망을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토론이 진행되는 2022년 6월 미국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 시달리고 있다. 

COVID-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자금흐름의 위축으로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부양책을 

시도하였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장기화된 COVID-19 

사태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게다가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 식량경제에 큰 영향을 주어 현재 미국은 극심한 물가상승 특히 농산물, 식품, 

에너지 물가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는 2021년 5월 대비 

8.6% 상승하였다. COVID-19으로 파생된 문제인 인상된 물가 이외에도 2020년부터 발생한 

물류대란은 물자의 수급에 영향을 주어 관련된 산업에 물자부족 현상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원재료뿐 아니라 완제품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처럼 현재 미국은 인상된 

물가뿐 아니라 부족한 물자로 인한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부족한 물자는 당연히 물가 

인상의 요인으로 다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일반 가계당 연간소득액이 $84,320이고 연간소비액이 $61,334 이다.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많은 사업체의 

2022년 연봉은 대부분 동결 수준이다. 즉 연간가계수입의 증가가 미비하다는 의미이다. 

물가의 상승은 가계지출의 증가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연간소비액를 100%로 할 때 

미국소비자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주거비/주택공과금으로 34.9%를 소비하였고, 교통비로 

16.0%, 식품에 11.9%를 소비하였다. 2018년과 2019년에 식품으로 소비한 비용은 각각 

12.9%와 13.0% 이었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1%p 감소하였다. 이를 수퍼마켓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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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여 가정에서 소비하는 가정식식품군과 외식을 통해 소비하는 외식식품군으로 

구분하면 2020년에는 가정식에 8.1%, 외식에 3.9%를 소비하였다. 2019년에는 각각 7.4%와 

5.6%였기에 가정식은 0.7%p 증가하였으나 외식은 1.5%p 감소하였다. 즉 2019년에 비하여 

2020년에 미국소비자들은 외식을 줄이고 가정에서 취사하여 식료품비상승에 대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자료는 2020년 자료이다. 2021년의 상세자료는 2021년 세금보고를 기초로 한 모든 

자료입력이 완료되는 2022년 말에 분석이 시작되어 2023년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직 

공식적인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2021년과 2022년의 상황을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측까지 할 수는 없지만 현지에서 살고 있는 일반노동자면서 일반소비자의 입장으로 

경험과 기존 자료들의 경향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는 있다. 우선 가장 큰 지출항목인 

주거비용을 살펴보면 2021년 7월 전년 대비 16.6%의 주택가격지수의 상승이 있었으며 

또한 10%대의 월세 인상이 있었기에 주거비용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 

34.9%의 주거비지출은 2022년에는 37~39% 사이에 위치할 것이라 가늠된다. 교통비는 

가솔린가격의 인상(2020년 대비 45~50% 인상폭)으로 인하여 2020년 16.0%에서 2022년에는 

20%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관심사인 식비지출을 예측해보면 물가상승으로 

인해 11.9%였던 식비지출(2020년)은 14% 이상(2022년)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중 

가정식으로 10%, 외식으로는 4%의 지출이 예측된다. 상기의 자료에 2022년 예측치를 

포함시킨 10년간 식비의 지출 경향을 아래 그래프로 다시 구성해 보았다. 2002년부터 

pandemic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까지 식비로 인한 지출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2020년과 

2022년에는 큰 변화를 보인다. 그 주요 원인은 물류대란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

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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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소비자들이 수퍼마켓 등의 식료품시장에서 

지출하는 비용이고 외식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소비자들이 식당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상기 

그래프에서 at Home은 식품산업에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고 away from Home은 

외식산업에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의미가 된다. 적어도 미국 내에서 외식산업은 당분간 

매우 어려운 사업군이다. 외식을 위한 소비가 현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그로서리

라고 불리는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식료품 즉 식품산업체의 제품에 대한 소비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기의 간단한 분석결과는 미국시장에서의 한국 식품산업과 한국 외식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당분간 현재의 경기가 지속되는 한 미국시장은 그로서

리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한국 식품산업 사업체에게는 기회이며 한국 외식산업에게는 

극심한 위기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미국시장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식품/외식산업체는 이러한 전망을 고려한 사업전략을 통해 이기고 버티는 게임을 성공적

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도서출판 식안연 책소개



식량안보시리즈

제1권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

이숙종, 이철호 공저

179쪽/정가 8,000원

제2권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김영수, 최재성, 석호문, 신동화 공저

166쪽/정가 8,000원

제3권

GMO 바로알기

박수철, 김해영, 이철호 공저

칼라/253쪽/정가 12,000원

제4권

쌀의 혁명

이철호, 이숙종, 김미령 공저

204쪽/정가 10,000원

제5권

식량낭비 줄이기

채희정, 이숙종, 이철호 공저

244쪽/정가 12,000원

제6권

목소리와 견해:
왜 생명공학인가?

Mariechel J. Navarro
편저/김태산 번역

229쪽/칼라/229쪽/정가 12,000원

제7권

식량생산 제고를 위한
신(新)육종기술

한지학, 정 민 공저

칼라/153쪽/12,000원

제8권

21세기 구원투수 고구마

곽상수, 박상철, 이준설 공저

칼라/155쪽/12,000원

제9권

4차 산업혁명과
식량산업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316쪽/16,000원

제10권

Yes to GMOs!
생명공학의 진실

Borut Bohanec & Miso Alkalaj 공저
김태산 번역

202쪽/12,000원



제11권

알기쉬운

방사능･방사선 & 식품안전

권중호 저

국문 / 316쪽
정가: 16,000원

단행본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김세권,
박태균, 권익부 공저

국문판/하드커버
295쪽/정가 16,000원
영문판/하드커버
354쪽/$30

식량전쟁

이철호 저

국문판/하드커버
238쪽/정가 12,800원
영문판/소프트커버
241쪽/$20

식품산업 한식
세계화에 날개 달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소프트커버/칼라/373쪽
정가 25,000원

韓･中･日

식량정책 비교

고재모, 김태곤, 이철호 공저

하드커버/338쪽
정가 16,000원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이숙종, 이꽃임 공저

하드커버/223쪽/
정가 15,000원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성명환, 오정규, 김민수,
임호상, 이철호 공저

하드커버/357쪽
정가 20,000원

건강100세 장수식품이야기

박상철, 이미숙, 이철호, 김경철, 
신동화, 박현진, 권대영, 채수완 공저

국문판/소프트커버
319쪽/정가 18,000원

콩 스토리텔링

한국콩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편

국･영문 합본
국문 156쪽, 영문 187쪽
소프트커버
정가 20,000원



요셉의 지혜

이철호, 위남량, 최지현,
임정빈, 안병일 공저

신국판/하드커버/ 237쪽
정가 / 16,000원

비만과의 전쟁

이철호 저

신국판/소프트커버
205쪽/정가 12,000원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박현진, 김덕호, 권오란
김현옥, 박태군, 이철호 공저

국문판 / 265쪽
정가: 18,000원

식품미생물학사전

하덕모 저

소프트커버/413쪽
정가 30,000원

국가비상시
식량안보계획

이철호, 최지현, 박성진
이남택, 송성완, 박태균 공저

하드커버/218쪽
정가 18,000원

한국의 발효식품
역사, 문화 그리고 가공기술

신동화 편저

소프트커버/419쪽
정가 20,000원

식품위생안전법규와 제도

전은숙 저

소프트커버/306쪽
정가 18,000원

한국식품사연구

이철호 저

하드커버/438쪽
정가 30,000원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편

하드커버/279쪽
정가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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